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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마크에 깃든 못잊을 사연 

 

1946년 7월말 어느날 일군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당마크도안창작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에 대하여 강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마크에는 반드시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지식인이 함께 형상되여야 

근로인민대중의 통일적당이라는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수 있다고 하시면서 

친히 도안형성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당마크도안창작방도를 받아안은 도안창작가들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형상한 마치와 낫과 붓을 그려넣은 당마크도안을 

단 이틀만에 완성하였다. 

당시 그들은 계급관계로 보아 로동자, 농민, 지식인순서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념두에 두고 마치와 낫과 붓을 차례로 배치해놓았다. 

그 도안은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였다. 

우리 당의 고유한 성격이 잘 나타날수 있도록 당마크의 특성을 잘 

살리지 못했기때문이였다. 

한동안 도안을 살펴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구도상으로 보아도 

그렇고 로동계급,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대중이 튼튼히 

통일단결되여있다는것을 상징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마치와 낫과 붓을 

자루중간점에서 서로 교차시켜 그리되 마치는 왼쪽에, 낫은 오른쪽에 

놓이게 하고 붓은 가운데 놓이게 해야 한다고 일일이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붓은 꼭 가운데 놓이되 다른것보다 약간 우로 올라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붓을 좀더 높이 올려 그리는것은 앞으로 로동자, 

농민들도 누구나 높은 지식과 문화수준을 소유하며 부강하고 문명한 

자주독립국가건설에 힘껏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뜻도 담겨져있다고 

설명해주시였다. 

그후 창작가들이 수정하여 올린 도안을 또다시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누구나 당마크를 보고 마치, 낫, 붓이 놓인 순서를 똑똑히 알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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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루들과 대가 제각기 구분되게 계선을 그어야 하겠다고 명백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연필을 드시고 손수 흰종이우에 마치와 낫의 자루들이 서로 

사귄 곳을 그려주시면서 가운데다가 붓대를 세우고 대의 계선이 마치와 

낫자루들이 사귄 곳에 가리워서 안보이는것으로 그리시였다. 

그렇게 그려놓으니 정말 붓대를 마치와 낫뒤에 세워놓았다는것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었다. 

볼수록 심오한 사상이 담겨진 도안이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숭고한 뜻, 정력적이며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그 사상적내용과 조형예술성에 있어서 독특하고 완전무결하면서도 

우리 당의 성격과 숭고한 사명을 뚜렷이 상징하는 당마크가 완성되게 되였다. 

 

 

 

 

 

 

 

 

 

 

 

 

 

 

 

 




